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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다가오는 주말, 인사동과 북촌한옥마을을 잇는 사잇길 안국동 풍문여고와

덕성여고 사이 200m가 60개 부스의 '공예길'로 변신한다.

□ '공예길' 곳곳에서는 품질, 상품성, 디자인, 창의성을 인정받은 60인의

예비 여성 공예인들이 만든 패션주얼리, 유리 가죽장신구, 도자소품

등 작품과 제품들이 판매 전시되고 종이원단을 활용한 테슬(술 장

식)만들기, 미니 나무액자 만들기 등 시민들이 공예품을 직접 만들

어 소장할 수 있다.

□ 서울시는 오는 4월2일(토)~3일(일) 양일간 11시~18시 종로구

율곡로 3길(풍문여고~덕성여고)에서 야외 공예마켓 수상(受賞)한

그녀들의 공예길 (이하 '공예길')을 운영한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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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말 안국동 풍문여고~덕성여고 사잇길 '공예길'로 변신
The street between Pungmoon and Duksung girl's high schools turns into

 a coma craft street on weekends
- 서울시, 야외공예마켓 수상(受賞)한그녀들의공예길 4월2일~3일 11시~18시

- 여성공예창업전서품질디자인인정받은'수상(受賞)한그녀' 등60명제품전시판매

- 액자 엽서 만들기, 종이원단으로 장신구 만들기 등 시민 체험 프로그램도

- 올해 총 20여회 개최… 여성창업 적합분야인 공예산업 활성화 및 역량강화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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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이 자리에서 선보이는 전시 판매 제품들은 서울여성공예창업전 (이하

'창업전')에서 '수상(受賞)한 그녀'들이 만든 작품들이라는 점에서

수상(受賞)한 그녀들의 공예길 이라고 이름 붙였다.

○ 서울여성공예창업전은 서울여성공예창업대(大)전·소(小)전으로 나

뉜다. 시가 우수 여성 공예 인력을 발굴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

지원하고자 기획됐다.

□ 서울시는 여성 특유의 손재주와 섬세함을 활용해 창업하기 적합한

공예산업 활성화로 여성공예인이 자립, 창업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

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.

○ '공예길'에 참여하는 여성 공예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품을 잠재적

소비자인 시민들에게 소개해 반응을 수렴하고, 예비(초기) 창업자들과

한 자리에 모여 창업 관련 정보와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다.

□ '공예길'에는 ▴돌담길 ▴속삭임길 ▴햇살길 3개 테마로 총 60개

부스가 설치된다.

○ 돌담길 : 비교적 큰 작품 전시 판매공간

(가방, 인형, 패브릭 생활용품 등)

○ 속삭임길 : 작고 아기자기한 작품 전시 판매공간

(액세서리, 장식용 소품, 문구, 키홀더 등)

○ 햇살길 : 햇살처럼 화사하고 반짝이는 작품 전시 판매공간

(그릇 및 식기, 금속 액세서리, 식물디자인 등)

□ 서울시는 '공예길'을 1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도록 올해 매주 토 일

요일총 20회 개최해 여성 창업 적합분야인 공예산업 활성화에 기여

하고, 여성 공예인들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해나간다는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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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운영기간 : '16년 4월~10월(총 20회, 혹서기 7~8월 제외)

- 상반기 : 11회(4월~6월, 토 일요일 각 11시~18시)

- 하반기 : 9회(9월~10월, 토 일요일 각 11시~18시)

□ 특히, 수공길에 참여하는 작가에게는 디자인, 마케팅 유통, 시장가격

전략 등 창업 관련 전문가 컨설팅도 제공해 '공예길' 행사를 창업기반

조성의 장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.

□ 아울러 '창업소전'을 올해 4회(3월 5월 8월 9월) 개최, 회별로 60

명을 선정해 공예길에 참여하도록 연계하는 등 여성 공예인들이 창

업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.

○ '창업소전' 공모는 연중 상시 접수하며, 공모대상은 거주지 또는

주 활동지가 서울 지역인 여성 공예인이다.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

된 상위 10명에게는 서울특별시장상(입선)이 별도로 주어진다.

○ 신청방법: 서울여성공예창업홈페이지(www.서울여성공예.kr)통해온라인접수

□ 박종수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“공예는 여성 특유의 손재주와

섬세함을 살릴 수 있는 창업 분야로, 시 차원에서 솜씨 좋은 여성공

예인들의 취미가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수인력을 발굴 양성

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”이라며, “오는 주말

인사동 북촌한옥마을 나들이도 즐기고 공예길에서 실버주얼리, 쓰임

새 있는 다양한 가죽제품과 도자를 활용한 인테리어 소품 등 멋스러

우면서도 실용성 있는 공예품을 만나보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

※ 붙임 : 1. 공간구성(안)

2. 위치도

3. 관련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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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1] 수상한 그녀들의 공예길 공간구성

□ 공간구성

□ 공예길 컨셉

돌담길 / 패브릭 생활용품, 가방, 인형 등 비교적 큰 작품 전시·판매

속삭임길 / 장식용 소품, 액세서리, 문구, 키홀더 등 작고 아기자기한 작품 전시·판매

햇살길 / 그릇 및 식기, 금속 액세서리, 식물디자인 공예품 등 화사하고 반짝이는 작품 전시·판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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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2] 위치도

○ 찾아가는 길 :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 120m직진 후 풍문여고 사잇길

로 115m 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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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3] 관련 사진


